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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nsider the influence of person-environment fit in the family restaurants on employees' stress. Based 

on total 274 samples obtained from empirical research from March 20 to April 10, 2013,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patrons in metropolitan area and data were analysed by frequenc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From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variables, 4 

factors, i.e. person-organization fit(3 variables), person-job fit(3 variables), person-supervisor fit(3 variables), and employees' stress(5 variables) 

were extracted. The results showed that employees' person-organization fit was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male 4.43±1.45; 

female 4.83±1.34; p<0.05). In terms of employees' person-supervisor fit was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20' 3.08±0.99, 30' 

3.52±0.10; 40' 3.71±1.07; p<0.05). Also, the person-job fit(β=-0.472; p<0.001), and person-supervisor fit(β=-0.285; p<0.001) among the 

person-environment fit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mployees' stres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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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적합성(fit)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 

기업, 지역 사회, 가족 등 주위의 환경과 자신이 맞는다고 지

각하는 정도이다(Edwards JR 1991; Ju HJ 2012). 심리학적 관

점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개인의 환경적합성은 조직 

내 직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지만(Meyer JP 등 

2010), 그동안 조직행동론 분야의 연구에서는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원의 태도를 고찰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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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자신이 속한 조직의 환경과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적합한

지에 따라 직원 행동이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검증한 연

구는 드물었다. Zhung AJ와 Lin HY(2005)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의 환경과 개인의 가치가 일치한다고 생각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직 내 동료 및 상사 등 다른 구성원과 호의

적인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으며, Sho 

CZ(2008)도 개인환경적합성이 우수할수록 종사원의 긍정적인 

행동도 증가한다고 하면서, 개인환경적합성과 호의적인 직무 

행동과의 긍정적인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외식산업의 경

우 여타의 기업과 비교하여 고객과 장시간 접촉하면서 감정

적인 노동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직무나 조직 등 환경과의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며, 구성원의 서비스 품질에 따라 고객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Tepeci M와 Bartlett 

ALB 2002), 종사원의 개인환경적합성과 스트레스와의 연관관

계를 규명한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호텔(Kang DH와 Kim MK 2012; Kim 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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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및 외식산업(Kim JG 2012)을 대상으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종사원의 개인환경적합성과 조직몰입, 만족, 고객지

향성 등 긍정적인 측면의 직무 태도를 고찰한 연구들이 대부

분이며, 스트레스와 같은 직무상황에서 겪는 부정적인 반응을 

고찰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일

반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도 대부분 개인환경적합성

의 하위 요인으로 개인-직무, 개인-조직, 개인-부서, 개인-상사 

적합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과 직원 태도와의 관계를 

단순하게 고찰하였으며, 개인환경적합성이 부정적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희소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기업 종사원의 개인환경적합성이 종사원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교육수준, 근속년수, 근무부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고, 개인환경적합성이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

들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종사원의 개인환경적합성 차이를 규

명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개인환경적합성이라는 변수는 개인

과 작업환경과의 구성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정도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Kristof-Brown AL 등 2005), 지극히 개인적인 특

성의 차원들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또한 개인조직적합성은 개인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며(Dawis RV와 Lofquist LH 1984), Chung 

KD(2010)는 개인 성격이 조직문화의 적합성과 효과성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에 따라 조직

문화와의 적합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규명함으로 일반적인 개

인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환경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

사하였다. 더불어 Cheon BY 등(2012)은 조직과 개인의 특성

이 개인직무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인직무적합성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검증하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식기업 

종사원의 일반적인 특성을 인구 통계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

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개인환경적합성이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1). 또한 종사원의 개인환경적합성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

구로, Harrison RV(1978)는 개인환경적합성이 조직의 환경과 

종사원의 가치, 욕망 또는 목표와 맞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되

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두 변수사이의 연관성

을 언급하였다. 또한 Hanson PA(1982)는 간호사의 개인환경

적합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Edwards JR과 Cooper CL(1990), Edwards JR과 Rothbard 

NP(1999)은 개인환경적합성과 스트레스는 밀접한 관계가 있

다고 하였다. 유사한 개념으로써 스트레스와 같은 맥락의 변

수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발생되는 탈진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로 Han KS와 Lee SK(2009)는 개인환경적합성이 

종사원의 탈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직무적합

성, 개인조직적합성, 개인동료적합성은 탈진에 유의한 부정적

인 영향을 주었지만, 개인상사적합성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Ashforth B와 Humphrey R(1993)은 종

사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환경과 자신의 가치가 적합하다

고 느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적합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불안함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Kristof-Brown AL 

등(2002)은 종사원의 개인환경적합성은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자신과 조직의 환경이 맞지 않는다고 

인지하면,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도 증가한다고 함으로써, 개

인환경적합성이 종사원의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패밀

리레스토랑 종사원의 개인환경적합성은 인지된 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2). 이

러한 가설을 토대로 구성된 본 연구의 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인환경적합성은 종사원 개인과 작업의 환경이 

일치할 때 발생하는 호환성의 정도로 정의되며(Kristof-Brown 

AL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패밀리레스토랑의 특징적인 상황

을 반영하여 개인부서적합성을 제외한 개인조직적합성, 개인

직무적합성, 개인상사적합성 등의 3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abel DM과 DeRue DS(2002), Ahmad 

KZ(2010), Tak GK(2011)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보완

하여 각 요인 당 3문항씩 총 9문항의 리커드 7첨 척도로 측

정하였다. 또한 종사원의 스트레스는 근무 상황의 환경적 요

인에 의해 발생되는 육체적ㆍ심리적인 부정적 반응으로써

(Luthans F 1995), 개인의 욕구나 능력 등의 상황이 조직의 

환경적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Schuler RS 1980). 

본 연구에서는 Lambert E 등(2007), Kim WY와 Lee HR(2012) 

등의 연구에서 인용된 척도를 바탕으로 5문항의 리커드 7첨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은 특성은 성별, 연령, 교

육수준, 근무년수, 부서 등의 5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패밀리레스토랑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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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레스토랑에 근무하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앞서

서 2013년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간 예비 설문지를 배

포하여(50부),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문항을 일부 수정하고,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검증한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3월 20일부

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이뤄졌으며, 한 기업 당 70부의 설문

지를 할당하여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338

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하고, 이

중 274부(78.2%)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Version 1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측정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요인 간 

연관성 측정을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과 독

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2개의 가설을 검증하

였다.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인구 통계

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자 35.8%, 여자 63.9%이었으며, 연령대

는 20대 52.2%, 30대 34.3%, 40대 이상 13.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이나 재학이 62.8%로 가

장 많았다. 직무관련 특성으로써 근무연수는 5년 이하가 

56.5%로 가장 많았으며, 부서는 Front Office 51.4%, Back 

Office 48.6%로 조사되었다.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98 35.8

Female 176 63.9

Age

(yr)

20~29 143 52.2

30~39 94 34.3

40~ 37 13.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7 6.2

College 40 14.6

University 172 62.8

Graduate School 45 16.4

Tenure

~5 155 56.5

6~9 98 35.7

10~ 21 7.6

Position
Front office 141 51.4

Back office 133 48.6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N=274)

 

2. 측정 항목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항목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

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개인환경적합성 항목과 종속변수로 종

사원의 스트레스 항목을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

해 측정항목을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 14개 측정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개인환경적합성 중 

개인조직적합성, 개인직무적합성, 개인상사적합성 및 종사원

의 스트레스 등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누적 설명력

은 77.346%로 조사되었다. 

요인 1은 종사원의 스트레스로 나의 직무로 인해 스트레스

를 많이 받는다, 일을 마친 후에는 완전히 탈진된 느낌이다,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좌절감을 느낀다, 직무로 인

해 우울감과 피로감을 느낀다, 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서 불안함을 느낀다 등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2

는 개인조직적합성으로 나는 나의 개인적인 성격, 이미지가 

이 조직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조직은 나에게 중

요한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준다, 나는 조직의 문제를 내 자신

의 문제로 인식한다 등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3

은 개인상사적합성으로 나의 직속상사는 나와 가치관이 비슷

하다, 나의 직속상사와 나는 직무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비슷

하다, 나의 능력은 나의 직속상사가 부하들에게 요구하는 능

력에 잘 맞는다 등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4는 

개인직무적합성으로 나의 직무는 전반적으로 내가 평소 바라

던 직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의 직무는 평소 내가 가진 

흥미와 잘 맞다, 나의 직무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과 잘 맞

다 등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측정 항목의 신뢰도분석 

결과, 크론바하 알파 값이 개인조직적합성 0.864, 개인직무적

합성 0.797, 개인상사적합성 0.844, 종사원의 스트레스 0.932 

등으로 나타나 도출된 요인의 내적일관성도 매우 우수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Table 

3) 개인환경적합성의 하위 3개 요인과 종사원의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가설 1)

종사원의 일반적인 특성을 인구 통계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 정도)과 직무관련 특성(근무년수, 부서)으로 구분하여 종

사원의 개인환경적합성의 차이를 검증하였다(Table 4). 인구 

통계적 특성 중 성별에 있어서는 개인조직적합성에 있어서 

남자(4.43±1.45)가 여자(4.83±1.34)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p<0.05)를 보였다. 그러나 개인직무적합성, 개

인상사적합성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개인상사적합성이 유의미한 차이(p<0.05)가 

있었는데, 40대 이상의 경우 제일 낮았으며(4.26±1.07), 20대

가 제일 높았다(4.68±1.06). 그러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모

든 3개 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직무관련 특성에 있

어서 근무년수와 부서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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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ommunalities
Factor loading

Cronbach's α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 Person-organization fit

0.864
PEF1 0.768 -0.055 0.869 0.084 0.060

PEF2 0.860 -0.118 0.917 0.059 0.041

PEF3 0.749 -0.168 0.846 0.046 0.054

  ․ Person-job fit

0.797
PEF4 0.754 -0.281 0.059 0.141 0.807

PEF5 0.810 -0.218 0.093 0.093 0.863

PEF6 0.596 -0.331 0.013 0.117 0.688

  ․ Person-supervisor fit

0.844
PEF7 0.780 -0.076 -0.023 0.873 0.107

PEF8 0.744 -0.123 0.095 0.847 0.058

PEF9 0.778 -0.085 0.122 0.856 0.152

  ․ Employees' stress

0.932

JS1 0.811 0.855 -0.139 -0.124 -0.212

JS2 0.852 0.878 -0.108 -0.089 -0.249

JS3 0.818 0.876 -0.101 -0.130 -0.154

JS4 0.817 0.860 -0.101 -0.091 -0.245

JS5 0.690 0.801 -0.067 -0.010 -0.209

Eigen value 5.526 2.150 1.984 1.169

% of Variance 39.470 15.356 14.173 8.347

Note : Total Cumulative 77.346%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Items 1 2 3 4 M±SD
b)

1. Person-organization fit 1
a)

4.70±1.39

2. Person-job fit 0.176
***

1 4.19±1.13

3. Person-supervisor fit 0.342
***

0.262
***

1 4.55±1.11

4. Employees' stress -0.256
***

-0.559
***

-0.432
***

1 3.38±1.04

Note: a)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All items were measured on a 

7-point Likert scale from 1-strongly disagree to 7-strongly agree; 
   ***

 p<0.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종사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

라 개인환경적합성과 인지된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는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4. 회귀분석 검증 (가설 2)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가설 2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독립변수인 개인환경적합성과 종속변수인 종사원의 스

트레스를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하였

으며(F-value=62.252, p-value=0.000), 종속변수인 스트레스가 

독립변수인 개인환경적합성에 의해 설명되는 설명력은 39.9%

로 조사되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세부적인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가설 2는 종사원의 개인환경적합성이 인지된 

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

으며, 개인환경적합성 중 개인직무적합성(β=-0.472, t=-9.692, 

p<0.001)와 개인상사적합성(β=-0.285, t=-5.590, p<0.001)은 종

사원의 인지된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개인조직

적합성(β=-0.077, t=-1.549, p>.05)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O’Reilly CA 등(1991)이 개인환경적합성 중 개인

직무적합성이 종사원의 부정적인 직무반응인 이직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Choi M과 Yoo T(2005)도 개인

환경적합성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개인

직무적합성이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

력을 가진다고 한 것과 일부 유사한 결과였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의 개인환경적

합성을 3가지 하위요인(개인조직적합성, 개인직무적합성,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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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environment fit(M±SD)

Person-organization Person-job Person-supervisor

Gender 
Male 4.43±1.45 4.35±1.13 4.46±1.11

Female 4.83±1.34 4.09±1.13 4.60±1.12

t-value -2.228
*

1.791 -1.038

Age

(yr)

20~29 4.85±1.22 4.25±1.10 4.68±1.06
b

30~39 4.57±1.54 4.19±1.16 4.61±1.18
b

40~ 4.59±1.40 4.06±1.15 4.26±1.07
a

F-value 1.248 0.592 3.227
*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37±1.29 3.92±1.17 4.27±1.17

College 4.87±1.23 4.32±0.98 4.35±1.02

University 4.62±1.41 4.11±1.14 4.56±1.15

Graduate School 4.92±1.43 4.43±1.20 4.80±1.02

F-value 1.092 1.445 1.498

Tenure

(yr)

~5 4.78±1.38 4.17±1.10 4.62±1.11

6~9 4.61±1.37 4.21±1.21 4.55±1.09

10~ 4.56±1.47 4.16±1.10 4.29±1.18

F-value 0.595 0.041 1.294

Position 
Front office 4.81±1.29 4.17±1.14 4.55±1.11

Back office 4.58±1.47 4.20±1.12 4.56±1.25

t-value 1.396 -0.213 -0.050

Note: 
*
p<.05

Table 4. Difference analysi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ems
 Dependent variables: Employees' stress

B β t-value p-value

Constant 6.696 - 25.656 0.000
***

Person-organization fit -0.058 -0.077 -1.549 0.123

Person-job fit -0.435 -0.472 -9.692 0.000
***

Person-supervisor fit -0.267 -0.285 -5.590 0.000
***

R
2
=0.408,  Adjusted R

2
=0.399,  F-value=62.252,  p-value=0.000

***

Note: ***p<0.001

Table 5. Multi-regression analysis

상사적합성)으로 고찰하고, 개인환경적합성의 요인들이 종사

원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다르며, 스트레스에도 유의미

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동안 수행된 

연구에서는 개인환경적합성 중 특정 하나의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뤄져 왔었으며, 외식산업을 대상

으로 한 연구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연

구가 이뤄져오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개인-조

직, 개인-직무, 개인-상사를 개인환경적합성의 하위 요소로 규

정하고 각각의 변수들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

을 규명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왜냐하면, 조직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화나 가치, 

직무와 상사와의 적합성에 따라 행동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일

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2012년 매출액 기준 

상위 5개사에 해당하는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을 대상으로 설

문 조사를 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로 사용된 개인환경적합성과 종속변수로 사

용된 스트레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종사원의 스트

레스(요인1; 5항목), 개인조직적합성(요인2; 3항목), 개인상사

적합성(요인3; 3항목), 개인직무적합성(요인4, 3항목) 등 총 4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77.349%이었으며, 신

뢰도분석 결과 크론바하 알파값도 우수하게 도출되어, 본 연

구를 위해 사용된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둘째, 국내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

른 개인환경적합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인구 통계적 특성

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직

무관련 특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라서 여

자가 남자보다 자신의 조직에 스스로가 더욱 적합하다고 인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고연령자의 

경우 자신과 상사의 적합도가 더 낮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

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패밀리레스토랑에 근무하

는 여성 직원의 경우 남성 직원과 비교하여 자신과 조직의 

성격, 이미지, 적합성이 패밀리레스토랑의 조직 특성과 더욱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사와의 적합

도가 낮아지는 것은 고연령의 종사원이 저연령의 종사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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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자신의 상사와 적합성을 인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종사원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개인환경적합성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것으로써, 개인환경적합성을 증

진시키기 위해 종사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프

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기업의 내부 마케팅 차원에서 의미 있

는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의 개인환경적합성에 따라 스

트레스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력을 고찰한 결과, 개인직무적

합성(β=-0.472)이 스트레스에 가장 큰 부(-)의 영향을 주었으

며, 개인상사적합성(β=-0.285)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직무적합성이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가진 정도임을 감

안할 때(Edward JR 1991) 자신의 직무에 대해 능력적인 측면

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도 덜 발

생이 되며, 반대로 개인직무적합성이 낮을수록 근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더욱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개인직무적합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이지만 개인상

사적합성도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사원이 근무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인지하게 되는 것

은 조직의 환경과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제로 조직 내에서 종사원의 태도 및 행동을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직 차원에서 

종사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종사원 개인과 조직의 

환경적인 측면이 부합하는지 관리하고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개인직무적합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선발 도구를 마련한다면, 종사원의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는데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

과적으로 패밀리레스토랑 차원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환경적

인 적합성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성

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표본 추출에 있어서 수도권 지역에 근무

하는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이

러한 결과를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

으며, 결과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더불어 일

반적인 특성에 따른 개인환경적합성을 고찰한 연구가 희소하

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충분한 선행연구를 제시하지 못했

으며,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분석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으므로 

이 부분 역시 한계점으로 존재할 수 있겠다. 더불어 본 연구

에서는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인구 통계적 특성과 직무관

련 특성으로 한정하여 고찰하였지만, 성격적 특성이나 조절초

점, 감성지능 등 개인의 보편적인 특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후 연구를 계획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활발한 후속 연구

들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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